우선 저희 아버님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지만 이 슬픔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렇게 시간 내어주신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짧게 간증 시간을 목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끝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몸소 실천하시어서 보여주셨고 남겨주신 아버지의 삶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그 시간들을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bookmark: 마_26:42](마 26: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bookmark: 마_26:43](마 26: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bookmark: _GoBack]아버지와 함께 2년전 70세를 맞이하여 함께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아버지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살아 생전 하는것인데 부모는 너희가 효도할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말슴하셨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남겨주신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 해 두셨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아버지께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성경의 구약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신 성경이었습니다.  목적은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말을 말로만 들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남겨주신 성경을 보니 정말 제 신앙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손으로 쓰신 성경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던 성경을 아버지께서는 한글자 한글자 마음에 새겨 가시면서 쓰셨던 그 모습에 정말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성경을꼭 읽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으래 말하는 유언장은 누구에게는 무었을 주고 누구에게 하고싶은 마음등을 적은것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성실함을 보여주시며 적당히 쓴것이 아닌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시며 쓰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제자훈련때 쓰셨던 유언장을 보시고 기억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머니도 잘 몰랐고 저희도 본적이 없는 유언장을 장례 예배에 공개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준비하심에 놀랐습니다.  제나이 14살때에 미국에 저희 형제를 미국에 보내시고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던 저에게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성실함과 자상하심을 유언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에게만 남긴 유언이 아닌 목사님들과 또한 함께 오래도록 교회생활을 하셨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까지 인사로 남긴 유언장을 보면서 다시한번 찰렌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앞으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검소하시면서도 품위있게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하였습니다.  장례가 끝이나고 집에와서 아버지의 물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이라고는 집안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수필가가 되고 싶었다고 항상 말씀하신 책들과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안에는 양복 몇벌과 가끔 아버지를 만나면 입고 다니셨던 잠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새옷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신고다니셨던 구두 한켤레와 단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실수 있도록 많은 짐을 남기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복잡한 삶을 사시지도 않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때에 입고 계셨던 옷 한벌을 병정들이 제비 뽑았을때가 생각이 났고 주님께서는 이세상에 많은 유물들을 남기기 위해 오시지 않았으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기에 남긴것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엇을 남기고 갈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많은것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훈을 몸소 실천하여 저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100분의 1만이라도 닮고 또한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것이 무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이시간을 빌어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